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로 탐색을 위한 

<지스트와 함께하는 과학캠프> 개최
- 대구 경암중·전주 전북여고 학생 50여명 초청, 캠퍼스 투어, 연구실 체험, 교원 특강 등 진행

-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진로체험 격차 해소 위해 사회공헌단 지속 활동”

     

▲ <지스트와 함께하는 과학캠프>에 참여한 전북여자고등학교와 경암중학교 학생 및 교사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좌-전북여고, 우-경암중)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건전한 과학문화 확산과 다채로운 이공계 진

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호남의 중고교생 52명을 캠퍼스로 초청해 <지

스트와 함께하는 과학캠프>를 개최했다.

<지스트와 함께하는 과학캠프>는 지스트가 주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스트 캠퍼스로 초청해 대학의 교육·연구 현장에서 과학을 직접 

체험하며 창의적인 탐구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대구 경암중학교 학생 24명과 전주 전북여자고등학교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진행된 이번 과학캠프는 △캠퍼스 투어 △연구실 체험 △지스트 교원 강연 △

멘토와 함께하는 과학실험 등 알찬 구성으로 참여 학생들 및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

을 얻었다. 

특히 이번 과학캠프에서는 학생들이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

등부와 고등부의 프로그램 내용을 각각 다르게 구성했다. 



과학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캠퍼스 투어를 시작으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지능형 

의료로봇 연구실, 고등광기술연구소 등 지스트의 대표 연구소를 방문해 소속 연구진

으로부터 연구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실험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스트 물리·광과학과 김근영 교수가 ‘아인슈타인의 유산: 블랙홀과 중력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제로, 지구·환경공학부 김준하 교수가 ‘대전환(MoT 전환)과 

다섯 가지 미래 산업’를 주제로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눈높이에 맞춘 과학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지스트 재학생들로 구성된 사회공헌단 <피움(PIUM)>의 멘토들과 함께하는 과

학실험 시간에는 중등부는 ‘장애물 회피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고등부는 ‘비타민C 시

계반응’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고 경험하며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

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북여고 학생들이‘고등광기술연구소’에서 빛의 특성 및 현상 실습(빛의 중첩현상, 파면 측정 등)을 
하고 있다. 

캠프에 참가한 경암중 3학년 이정현 학생은 “다양한 공학기술을 체험해보고 입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며 “특히 마지막 진로특강 시간에는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경암중학교 학생들이 지스트 사회공헌단 ‘피움’과 함께‘자율주행자동차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여고 학생들을 인솔한 이진기 교사는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 활동

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암

중 진로부장 하계숙 교사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점수를 주

고싶은 과학캠프였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프 진행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지스트 전창덕 대외협력처장은 “지스트 사회공헌단 <피움>은 학생들의 학습 및 진

로체험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고

등학생 대상 이공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